
“위기지원활동가 양성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
당사자 쉼터(회복마을)

Ⅰ. 필요성

○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 부족
 현재 위기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이 모호하여, 센터에 의한 응급대응팀 
및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가동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또한 지자체는 응급대응체계를 통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에 연계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해나 타해 위험을 
현장에서 판단할만한 매뉴얼이 부재하고 응급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에 국한되어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이용표‧배진영,2020)

  ○ 포괄젹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기지원의 절실성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위기’와 ‘응급’ 그리고 입원의 개념을 동일시 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입원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당시 자타해 위험성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위기에서 위기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응급상황의 
전초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기는 급성기, 자해 및 자살시도, 화상, 공격성, 소진 등으로 나타나기 
하지만, 당사자의 처해진 환경 및 상황이 위기일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의 위기‘ 즉 자타해 위험 중심의 응급상황에서 ’광의의 위기‘로 시각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위기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의 경우 증상적, 정서적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한다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및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위기 발생 시 재입원을 통한 회전문 현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현재의 불필요한 입원이 아닌 
당사자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일정 기간 자신의 회복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통해 
의료적 관점에만 매몰되는 현상을 예방 및 방지하여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자기실현(Self-expression)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Ⅱ. 세부내용
 1) 운영일시 : 2022년 5월 ~ 12월
 2) 운영장소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67, 4층
 3) 대    상 :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4) 내    용 : 1) 당사자의 다양한 위기상황 시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며 위기상황 극복 및 일상생활 
                      복귀
              2) 당사자 커뮤니티 공간 활용(문화‧여가‧자조모임 등)
 5) 서비스내용 : 1) 동료지원활동
                 - 동료지원활동가를 통한 지지그룹 형성
                2)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지원
                 - 상담 및 모니터링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위기상황 시 대응
               3) 쉼터생활지원
                 - 식생활관리, 건강 및 증상관리, 위생관리
               4) 권익옹호지원
                 
6) 수행인력 : 총 10명
             1) 수퍼바이저 1명(당사자/당사자단체 활동경력 8년)
             2) 쉼터운영총괄 1명(비당사자/주거시설 근무경력 7년)
             3) 복지부사업 주간 전담인력 1명(비당사자)
             4) 쉼터 야간근무 전담인력 1명(비당사자)
             5) 동료지원활동가 6명



Ⅲ. 위기지원흐름도

Ⅳ. 기대효과
○ 당사자 위기쉼터 시범운영을 통해 당사자의 회복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에서 주체적인 자기실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장애인들이 포괄적인 위기상황 시 단기간 이용하여 회복능력을 향상시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재입원을 통한 회전문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에서도 이용이 제한적이고 정신건강전달체계 상의 서비스는 상당히 미발달되어 있어 정신장애
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문화‧여가생활‧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Ⅴ. 관련사진


